
[별표 2]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류 등의 검역방법(제9조 관련)

1. 적용품목

전용선박으로 수입된 곡류, 박류, 코푸라 및 타피오카(곡분, 펠렛, 큐브, 및

겨를 포함 한다)

2. 검역방법

가. 다음의 경우에는 선상에서 1회만 검역 한다.

1) 수출국에서 우리나라 소독처리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조건

으로 PH3 또는 MB 훈증소독을 실시한 내용이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소독처리증명서에 기재된 경우

2) 곡류(알곡류) 형태로 수입되는 루핀콩, 대맥, 현미, 팥, 수수, 옥수수

(사료용 포함)

3) 마대 등으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소맥, 옥수수

4) 과립 또는 분말 형태로 수입되는 면실박, 배합사료, 사탕무우박, 사탕수

수박, 전분박(옥수수전분박, 타피오카전분박 등을 포함한다), 주정박, 채

종박(캐롤라ㆍ유채박), 팜박, 코프라박(코프라밀), 해바라기씨박, 피마자박

5) 펠렛 형태로 수입되는 단백피(콘글루텐피드), 대두박ㆍ대두피ㆍ알팔파ㆍ

옥수수대ㆍ코프라ㆍ팜박ㆍ면실피ㆍ타피오카ㆍ땅콩대ㆍ배합사료펠렛

6) 기타의 형태로 수입되는 대두피, 코프라, 타피오카칩, 분쇄미, 타피오카,

콘컵, 팜껍질, 피트모스

나. 가목의 품목중 비검역해충이 검출되거나 선박의 구조가 중간창이 닫힌

Tween deck로 분리 적재된 화물과 그 외의 품목은 선상에서 2회

검역을 실시한다.

다. 나목의 2회 검역 중 두 번째 검역은 화물 20% 내외를 하역한 시점에

실시하고, 1차 입항지에서 하역 물량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2차

입항지에서 두 번째 검역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적재선 화물이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는 경우 2차 입항지에서는 첫 번째 검역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신청서는 첫 번째 검역을 실시하는 1차



입항지에 제출하도록 한다.

라. 첫 번째 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독결과 확인으로 두 번째 검역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검역 보류

가. 식물검역관은 선창 내에 살충제 등 훈증소독 약제를 투약한 상태로

입항하여 인체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검역을 보류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선박 승선이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검역을 보류할 수 있다.

나. 높은 파도, 기상악화로 인해 선박으로의 이동 및 승선이 식물 검역관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눈, 비, 강풍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현장검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일반화물이 선창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광물질 등이 적재된 선창에서 유해

가스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중독사고가 우려되거나 낙하 등 위험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검역결과 조치

가. 선박단위로 조치한다. 다만, 수입자나 품목이 다르고 명확하게 구분

되는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품목별로 조치할 수 있다.

나. 검역대상 잡초와 관리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먼저 소독을 실시한 후 검역대상 잡초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